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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곳간에 쌓이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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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희 삶을 나에게 드리는 자에게 
내가 그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을 것이다.
나는 너희 모든 것을 아는 여호와 임이니라.
그 사랑의 도를 터득했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느냐?
심지도 않고 바란다면 내가 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의 씨를 심고 그 마음에 더러움을 제거한 자 
그 맘의 악의 씨를 제거한 그 자에게 
그 사랑의 마음 넘치도록 부어 주리라.

사람이 재물을 쌓으려 해도 그 곳에 틈이 생기면 
아무리 쌓고 부어도 소용없는 일이 된다.
하늘 곳간에 너희 의를 쌓다가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의를 위해 네 정성을 다하고 
그 의가 날마다 끊임없이 쌓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하늘 창고에 쌓이는 의는 무엇이 있나요?”)

첫째, 네 사랑의 의가 가장 크도다.

둘째, 네 맘과 뜻과 목숨 다해 
   내 사랑을 증거 하는 의가 크도다. 

셋째, 네 온 정성과 마음으로 내 일을 행함이다.

넷째, 지옥 갈 자를 내 품에 돌아오게 하는 의로다.

다섯째, 변함없는 너희의 사랑의 기도이다.   

여섯째, 의를 쌓기 위해 향하는 네 발걸음과
   사랑을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너희의 마음이
다.

일곱째, 온전한 사고로 
   너희 생각이 좀 먹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여덟째, 나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아홉째, 봉사하는 손길이다.

열 번째,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열한 번째, 굳건한 믿음이다.

열두 번째, 화평케 하는 것이다.

열세 번째, 어떠한 환경에서도 네 입술의 말을 금하여
   말로 죄를 범치 않는 것이다.

열네 번째, 네 소산물을 나에게 드리는 일이다.

열다섯 번째, 네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다.

열여섯 번째, 네 삶에 미운 물건을 제거하고 
   나를 오로지 중심하는 삶이다.

열일곱 번째, 정직과 신뢰를 쌓으며 사는 것이다.

열여덟 번째, 나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일이다.

열아홉 번째, 나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나에게 늘 구하는 것이다.

스물 번째, 네 삶을 깨끗케 하고 정신을 깨끗케 하며 
   네 영을 위해 살아주는 것이다.

스물한 번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는 것이
다.

스물두 번째, 네 화를 참고 인내하며 육성을 버리는 것이
다.

하늘 곳간에는 
너희의 작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보고 
그 의의 가치가 정해지니 
무엇을 하든 나에게 영광 돌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너희 마음이 행한 것 육신이 행한 것 다 저울질 되어 
육신은 행하면서 마음은 따르지 않던지 
마음은 하길 원하나 육신이 행하지 못한 것은 
그 의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계속 의를 쌓아 너희 의가 쌓이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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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의심하는 자는 그 마음이 강퍅함이로다.
나는 이 온 세상을 창조했노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는 구나.
믿지 못하는 자에게 나를 믿어 달라 구하여도 
그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이 지구와 천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림에도 
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항의 하는 자에게 
나는 사랑으로만 대해왔다.

그 악이 차 그 스스로 심판을 받을 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
구원 받을 자가 구원주를 믿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구원주가 그를 구원해주려고 매달려 온 한 맺힌 역사이다.
나의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고 다가가니 
사랑으로 대할 때 속히 마음 고쳐먹어야 한다.
나 외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없음이로다.
그 영이 죽고 나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 
살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네 몸 짝 마음 짝 붙여 일체되어야 한다.
나와 일체된 삶이란 나만 생각하고 바라는 삶이다.
너희 생각을 내가 감찰하니 
네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줄 때 진정 일체될 수 있다.
사랑으로 일체되며 생각으로 일체되며 구함으로 일체된다.
100% 일체된 자는 내가 쓰기 합당함이다.
100%가 되도록 도전하여라.
모든 것을 묻고 행하도록 하여라.

관념과 행실은 다르다.
생각만 하다보면 그 생각으로만 나를 만나나 
행실하다 보면 보다 높은 차원에 나를 만날 것이다.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길 원한다.
너희는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찾아서 
너희 곳간을 쌓도록 하라.

사랑한다 신부야.
너희 작은 맘도 너희 작은 행실도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너 부족하다 말고 네 의가 매일 쌓이도록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라. 알았지?


